마2211 Note


◆이정표: 우리의 자격 '그리스도의 법의(法義)의 겉옷' 
- 썬다 싱, 그 발 앞에 엎디어 p57

“무화과 잎사귀는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리우기에는 너무 작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주었다. 

이처럼 사람의 그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에는 

무화과 잎사귀처럼 효과가 없다.

나의 의의 갑옷 이외에는 그 아무 것도 충분치 못하다” 

Ω롬0321. 그러나 이제는 법과 대언자(代言者)들에 의해 증언된 대로,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의(法義)(디카이오쉬네: 공정公正,정의,칭의,의)이 나타내졌느니라.

롬0322.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디아: 행위의 통로를 가르킴,~을 통하여,후에,항상,가운데,피하다,때문에,~에 의해서,~으로부터,안에,~을 위해,그것에 의해,그러므로,비록,~에게,무슨 이유로,~와 함께), 믿는 모든 이들에게와 그들 모두 위에 오는 [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의(法義)이니라, 이는 아무런 차별(디아스톨레:변화,차이,구별,분리)이 없음이라.

Ω고전0130. 대신에 그분에 의해서 [에크:원천(동작이나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냄),(장소 시간 원인 또는 직간접으로)~로부터,후에,중에,에 의하여,에게서,로 말미암아,로 만든,에게 속한,자주 기원,원인,동기,이유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에크) 우리에게 지혜와 법의(法義)와 성별됨[하기아스모스:하기아조(성별하다,따로 떼어 놓다,거룩하게 하다)에서 유래,정화,청결한 상태,깨끗이 하는 사람,거룩,성화,깨끗]과 되찾음[아폴뤼트로씨스:구속행위,벗어남,구원,해방,구속(救贖)]으로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고후0521. 이는 아무런 죄도 알지 못하던 그분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휘페르:위에,장소의,위의,너머,가로질러서,~을 찾기 위해서,대신으로,~에 관해서,~보다 뛰어난,~보다 더) 죄가 되게 하셨음이니,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法義)로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간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보좌 앞에 나아갈 자, 설 자가 없습니다,

눅18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니라,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리라.

눅1811. 바리새인이 서서 그 자신의 입장에서(그 자신에 동조하여) 이와 같이 기도하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과 같지 않음을 곧, 착취자들(하르팍스: 강탈하는,강탈,약탈,탐식하는), 불법자들(아디코스: 부정한, 사악한,배반하는,이방인의,불의의,불공평한), 간음자들(모이코스:정을 통한 자, 변절자,간음자)과 같지 않음을, 또는 이 세리와 똑같지 않음을 내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눅1812. 나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의 십분의 일들을 내가 드리나이다.

Ω눅1813. 그리고 멀리 떨어져 서있던 세리는 하늘로 그의 눈들을 들려고도 하지 않으니라, 대신에 그의 가슴을 세게 치니라(미완료형). 말하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인자하심을 베푸소서(노여움을 가라앉히소서, 힐라스코마이: 화해하다, 화목케 하다,노여움을 가라앉히다,죄를 사하다, 속죄하다, 자비를 베풀다),

눅18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오히려 적법하다고 여겨져서[디카이오오: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이 없다고 여기다(보이다), 의롭게 되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드높이는 낱낱의 자는 낮추어지며, 자신을 낮추는 그는 드높여짐이라.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法義)의 옷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法義)는 아무에게나 덧입혀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요0107. 대신에 만일 그분이 빛 가운데서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걷는다면, 우리는 서로간에 사귐(교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 깨끗이 하시느니라.

1요010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의가 두터우시고 적법하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시고, 또 온갖 법적 불결(不潔)로부터 우리를 씻어 깨끗이 하시느니라.

